
연일 이어지는 불볕더위에 현장을 굳건히 지키고 계신 조합원 동지들께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투쟁!

금속노조는 기후위기와 기술변화가 촉진하는 산업전환이 자본가의 금고가 아니라 
민중의 삶을 개선하는 전환으로 만들고, 재벌총수가 아니라 후손의 미래를 지키는 
전환으로 만들고자 ‘노동이 참여하는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선언했습니다. 

노조는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산업전환협약을 2021년 통일요구로 삼아 
산별교섭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공동결정법’과  
‘산별노조할권리 확보 노조법개정’ 10만 입법운동에 나섰습니다.

7월 27일까지 진행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결국 10만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국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청원에 동의하는 방식이 조합원에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고, 
현장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촘촘히 계획하고 준비하지 못한 지도부의 책임입니다.

10만 국민동의청원은 성사하지 못했지만, 친재벌·노동배제 산업전환을 ‘노동이 
참여하는 정의로운 산업전환’으로 바꾸는 금속노조의 투쟁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8월 말, 9월 초에 진보정당과 협의해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공동결정법’과                  
‘산별노조할 권리 노조법 개정안’을 입법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속노조는 7월 27일(화) 11기 2년 차 3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서                      
8월 산별교섭 전선에 전 조직의 힘을 집중해 8월 18일(수) ‘산업전환협약·산별노조할 
권리 쟁취, 금속노조 2차 총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조직하고, 힘차게 치르기로 결정 
했습니다. 2차 총파업·총력투쟁을 통해 중앙교섭부터 지부집단교섭, 사업장 보충교섭 
단위까지 ‘산업전환협약’을 최대한 쟁취하고, 이 기세를 몰아 9월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제도화하기 위한 대국회·대정부 집중 투쟁으로 이어가려 합니다.

현재 속도를 내는 재벌주도 산업전환 기조를 바꾸지 못하면 재벌독점체제는 더욱  
강해져 사회 양극화는 심화하고, 한국의 산업생태계 건강마저 악화하는 재앙이 닥칠 게 
뻔합니다. 이 재앙을 막을 유일한 세력은 바로 우리 금속노조입니다. 

8월과 9월, 현장과 국회를 뒤흔드는 투쟁을 조직하고, 친재벌·노동배제 산업전환의 
파열구를 낼 10월 하순 민주노총 총파업 태세를 구축합시다. ‘정의로운 산업전환’의  
길을 열어가기 위해 우리 모두 새로운 각오로 투쟁에 나섭시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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